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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 연구

윤현정*

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이야기 콘텐츠 생성의 장인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로그 스토리 생성의 조건을 블로그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 RSS 기능을 통한 밀어내

기의 스토리 유닛화와 트랙백을 통한 끌어오기의 스토리 확장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퍼스 기호학의

해석체 개념을 적용해 블로그 스토리의 제시, 변형, 순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각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창출해 내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 생성 과정 자체를 하나의 통합적 기호로 제시

하고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그 모델을 제시하는 선행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블로그, 블로깅, 퍼스, 기호학, 스토리텔링 

A study on story generation model of blogging

Hyun-jung 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ory generation model of blogging. This study considers

the structural factors like RSS, Trackback of the blog that generate stories. RSS pushes stories and

this makes ‘Story Unit’. By contrast, Trackback pulls stories and this makes ‘Story extension’. By

applying the concept of C. S. Peirce’s “interpretant“ for analysis process of story generation, story

transformation, and story circulation on a blog,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each process

create. This study suggests the process of story generation model on blogging as an integrated

symbol and presents the model in storytell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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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사 검토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

들어내고 이를 교환하며, 이 때 이야기는 확장되

고, 순환한다. 블로그는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전자적 글쓰기의 장이

자 사용자들에 의해 제작된 이야기 콘텐츠가 생

성되는 공간이다.

저자의 죽음을 주창한 자끄 데리다의 이념은

선형적 글쓰기를 탈피하는 하이퍼텍스트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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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보다 능동적인 쓰기로서의 읽기를 추구

하는 하이퍼텍스트의 독자는 전형적인 하이퍼텍

스트 시스템과는 달리 자신의 링크나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블로그라는 새로운 글쓰기 공간

을 경험하게 되었다[1]. 블로그는 글쓰기가 물리

적인 표면에 물리적 표식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

질 때 형성된 장르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

도록 만들어주는 포괄적인 새로운 디지털 산문

형태이다[2].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스토리텔링적 관

점을 적용하여 블로그 글쓰기에서 스토리가 어

떻게 생성되고 변형, 순환되는지 그 스토리생성

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로그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블

로그 공간은 매우 거대해서 일반화가 어렵다[3].

그러나 블로그는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지

닌 Web 2.0의 대두와 함께 검색과 포털 이후의

차세대 웹 서비스의 중심점으로 부각되었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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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4]. 블로깅(Blogging)은

‘끊임없는 대화의 형태로 주장하고, 확인하고, 반

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텔레비

전 이후 가장 중요한 미디어 혁명’이라 평해지기

도 한다[5].

따라서 블로그를 정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

지가 있지만, 기존 미디어와의 변별성 속에서 블

로그를 규정할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블로그는 과거의 개인 홈페이지보다 훨씬 역

동적이고 온라인 토론그룹보다는 영구적이며, 전

통 언론보다는 사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개인 일

기보다는 훨씬 공적이다[6].

김경희·배진아(2006)는 다른 블로그들과 다양

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연결성’이라는 속성

에서 블로그는 기존 홈페이지와 구분되며, 운영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구분된다고 본다. 블로그는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일지형태로 자유롭게 자신이 만들고 가공

한 콘텐츠를 주변의 지인들 또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대중들과 공유하는 미디어’라는 것이다[7].

이러한 블로그의 정의는 블로그를 둘러싼 논

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까지의 블로그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뉜

다. 첫째는 블로그 자체의 특성과 유형 등을 분

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블로그 연구 초기 단계에

서 주로 행해진 바 있다. 두 번째 접근은 대안

미디어로서 블로그에 대한 연구로 공론장, 의제

설정, 1인 미디어 등의 관점에서 블로그의 역할

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은 수용자 관점

에서 블로그의 이용 동기와 유형 등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과 충족 이론이나 문화주의적

접근을 통해 블로그 수용자의 특성을 밝혀내고

자 한다. 마지막은 마케팅적 관점에서 블로그 활

용방안과 사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 블로

그 설계방안과 운영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뉴미디어로 새롭게 나타

난 블로그의 초기적 성격을 규정하고 그 발전가

능성을 논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블로그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미디어인 동시

에 활발한 글쓰기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콘텐츠

가 생산되는 스토리 생성과 순환의 장이다.

미디어학자인 헨리 젠킨스에 따르면 수많은

웹서비스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블로

그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의

상업화 추세는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데, 블로거

(Blogger)는 잠재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

키고 문화 참여의 장벽을 낮추면서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8].

즉, 블로그가 다른 웹서비스들과 차별점을 지

니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글쓰기

장으로서 블로그가 지닌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때 기존의 미디어적 관점을 벗어난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블로그 글쓰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도구

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창작과정에 디지털

매체의 역할이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로[9] 이들

연구는 특히 학습활동에 블로그를 활용해 그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Lee, C. C.(2013),

Vurdien, R.(2013), 주민재(2010) 등의 연구가 있

다[10][11][12]. 김지연(2013)은 블로거가 텍스트

를 생산,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영향

을 받는지를 탐색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쓰기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

다[13]. 김미혜(2008) 역시 국어교육을 위한 블로

그 글쓰기의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블로

그를 스토리생성의 장으로 전제하나, 기능적 효

과를 주로 살펴보고 있어 블로그 글쓰기의 본질

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14].

블로그 글쓰기의 주체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미경(2013)은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리쾨르의 ‘이야기 정체성’의 가능성을 육아블로

그 글쓰기의 주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15].

김종덕·조나현(2008), 박화진·신재욱(2011)은 블

로그를 자기 고백적 매체로 보고 자기 고백적

글쓰기의 특징을 밝힌다. 이러한 연구들 역시 블

로그 글쓰기의 본질적 요소보다는 주체와 글쓰

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집중한다[16][17].

이 밖에도 손병돈(2008)은 새로운 글쓰기로서

블로그의 가능성을 고찰하나 주로 블로그의 예

술적 표현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18].

최서영(2010)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블로그의 역동적인 연결성을 만드는 것을 하이

퍼링크로 간주하고, 이 링크가 블로그 글쓰기 행

위의 상당부분을 구성한다고 본다. 이에 링크를

통한 의미 형성을 수사학적 관점을 도입해 분석

했다[19].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이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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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링크라는 개별 요소를 한정해 블로그

스토리를 생성해내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전체

적 접근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로그 사용자들의 끊임없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가 지닌 기술적

측면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블로

그 글쓰기와 블로그의 이야기 콘텐츠 생성을 디

지털 기술, 매체 환경을 표현 수단으로 하는 일

종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 새로운 기

술과 매체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글쓰기와

스토리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

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배식한은 “웹 편집기는 전혀 다른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일직선으로 연속해서 써내려

가는 글이 아니라 토막글이 만들어지고 그 글들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한다.”고 주장한

다[20]. 이처럼 일반적 웹 글쓰기뿐만 아니라, 블

로그에 있어서도 트랙백(Trackback), RSS(Rich

Site Summary)등의 기술적 요소는 중요한 역할

을 하며 링크와 검색 엔진 기술 등은 저자의 힘

을 제한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21]. 블로그는 개인이 콘텐츠를 제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과 공유한다. 이는 일종의

사용자 스토리텔링으로 이때 블로그의 특정 형

식이나 기능은 블로그의 스토리텔링을 활성화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과 이들이

만들어 내는 스토리 생성 유형을 밝히고 이를

통해 글쓰기 장으로서 블로그의 본질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방향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

어 내고, 이러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계속되

며, 나를 넘어서 타자로 확장되어 공동체의 이야

기가 된다. 이는 블로그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적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이야기가 계

속해서 생성되고 확장되는 방식을 퍼스의 기호

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퍼스는 기호를 대상과 주체 사이에 위치시키

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의미와 행위를 매개하

는 존재나 매개체로 인식하였다. 이른바 기호,

대상과 해석체의 요소를 상정하면서 이들 사이

의 관계를 통한 의미구성과 행위 유발에 초점을

두고 의미 생성의 ‘역동성’에 보다 주목한 것이

다[22]. 따라서 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기

호학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전제로 전개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기호학이 기호 자체의 구

조나 의미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커뮤니케

이션 상황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기호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작용의 결과나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

고 있음을 의미한다[23]. 이에 퍼스의 기호학적

논의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구

조적 접근을 통해 밝히는데 유용하다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같은 유형

의 한국형 블로그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미니홈피형 블로그의 경우 보다 사적인 일

지의 맥락에서 실명의 지인들과 일상생활을 공

유하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므로 본 연구가 논의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

유하는 기능을 지닌 블로그의 특성과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구체적 사례 보

다는 거시적, 구조적 차원에서 블로그 스토리텔

링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스토

리텔링적 관점에서 블로그를 논하는 선행적 연

구로서 토대를 다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먼저 2장에서 블로그 기능에 따른

스토리생성 유형을 살펴본다. 이는 RSS와 트랙

백 등의 기술적 요인에 따라 스토리 유닛화와

스토리 확장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주로 기술

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던 RSS와 트랙백의 스

토리텔링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3장

에서 해석의 기호작용을 통한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제시하고 이것이 블로그 글

쓰기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퍼스의 3가지 해석체인 정서적 해석체,

에너지적 해석체, 논리적 해석체의 개념을 살펴

보고 이를 통해 블로그 스토리의 제시, 변형, 순

환의 알고리즘을 밝히고자 한다.

2. 블로그 기능에 따른 스토리

생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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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밀어내기를 통한 스토리 유닛화

Web 2.0의 대두는 블로그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블로그에 나타나는 RSS와 트

랙백 기술이 그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블로그의 두 가지 대표적 기술적 요인들은 각기

밀어내기(push)와 끌어오기(pull)의 방식으로 블

로그 글쓰기에 있어 스토리를 생성해 낸다.

미디어 기술은 구조적인 구속력을 가진다[24].

‘미디어는 메시다’라고 주창한 맥루언의 기술결

정론적 시각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

은 새로운 참여와 다양한 수용의 양상을 낳아왔

다. 따라서 RSS와 트랙백으로 대변되는 블로그

의 기술적 요인을 통한 스토리생성 유형에 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 연구에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블로그에서 채택하고 있는

RSS, 트랙백 기능은 블로그의 개방성을 강화하

기 위해 개발되거나 채택된 기능으로 강력한 수

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25].

그 중 밀어내기를 통해 스토리를 유닛화하는

RSS 기능은 콘텐츠 배급과 수집에 관한 표준

포맷을 말한다. Web 1.0시대의 즐겨찾기 기능은

직접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야 새로운 정보의 습

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Web 2.0시대에서는 실시

간으로 갱신된 정보를 보내주는 RSS 기능을 통

해 다른 블로그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 정보

의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한 자

리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며, 기존 웹 사이트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하게

된다. 정보의 중심은 RSS 리더 기능을 중심으로

한 메타 사이트와 개인화 포털로 집중된다.

풀뿌리 미디어 컨버전스에서 디지털 기술로

한층 강화된 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 콘텐츠

의 제시, 배급, 수용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갈수

록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26]. 메타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RSS 구독기 역할을 하여 여

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블로그의 글을 모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여러 블로그로부터 수집

된 글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시, 배급, 수용의 형태를 낳게

했다. 조지 P. 란도에 따르면 메타블로그에서 독

자는 저자이자 편집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27].

권상희(2005)는 RSS 기능은 블로그에서 사용

자가 글쓰기를 완료하면 즉각적으로 새 글의 정

보를 메타 블로그로 전송하기에 수많은 다른 블

로그 사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자신이 쓴 글과

자신의 블로그 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작성자는 글쓰기만으로도 자신의 글을 홍

보할 다양한 경로가 생기고, 어디에 숨어있는지

몰랐던 개인 홈페이지와 좋은 자료의 발굴이 가

능해진 것이다. 즉, ‘포탈접속-검색-링크연결’의

형태가 아니라 ‘RSS 구독-링크연결’의 구조가

됨으로 인해 포탈과 검색사이트의 필요성이 줄

어든다. 이러한 블로그의 개방성은 순식간에 한

블로그 사이트의 글이 전체 네트워크에 실시간

으로 배포가능하게 만든다. 글쓰기 완료와 동시

에 배포가 시작되는 것이다[28].

이러한 RSS를 중심으로 한 메타블로그의 활

성화는 블로그 사용자들의 스토리 생성에도 영

향을 미친다. 블로그 사용자들이 RSS를 중심으

로 한 밀어내기 기능을 통해 생성해 내는 스토

리는 테마별, 이슈별, 혹은 태그별로 유닛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인 <이글루

스>(www.egloos.com)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블로그 글을 포스팅 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글을 어떤 주제의 밸리로 보낼지 결정하고 태그

를 입력하게 된다. 밸리는 2013년 11월 현재, 영

화, 음악, 도서, 뉴스비평, 게임, 음식 등의 30개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들은 자신이 작

성한 글을 주제별로 분류해 적절한 테마로 밀어

내게 된다. 각 테마의 영역은 동일하게 인기글과

최신글의 순서로 포스팅이 제시된다.

사용자들의 포스팅은 각 각의 테마에 따라 유

닛화되며, 이러한 유닛들을 메타블로그로 밀어냄

으로써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러

한 스토리 생성의 유닛화는 즉각적으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생성되는 블로그 공간에서 사용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스토리를 분류하고,

이를 각각의 테마에 관심을 지닌 다른 사용자들

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한다.

태그(tag) 기능 역시 일종의 밀어내기로서 스

토리를 유닛화한다. 태그는 포크소노미(Folksono

-my)에서 유래했는데 대중과 분류학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조어로 ‘대중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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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현재 웹에서 포

크소노미란 ‘정보의 태그(tag)달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말 그대로 태그는 전문가에 의한 정보

분류가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분류로 매일 몇

백, 몇 천만 개의 새롭게 탄생하는 웹페이지를

보고, 본 페이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태그를 다는

것이 포크소노미의 구조다[29]. 태그는 각각의

단위별로 자신이 포스팅한 글을 대표하는 독립

적 유닛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의 카테고리

를 이루는 유닛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태그 기능은 <이글루스>에서 포스팅의 기본

조건일 뿐 아니라 ‘이슈 태그’라는 카테고리를

가능케 한다. ‘이슈 태그’는 최근 많이 등록된 태

그의 인기 글들을 메인화면에 노출시킬 뿐 아니

라 관련 태그의 최근 글들을 순차적으로 모아

제시한다. (그림 1)과 같이 2013년 11월 11일 현

재 <이글루스>에서 가장 많은 태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한도전’으로 2054개의 글이 ‘무한도

전’을 태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이글루스>의 이슈태그

(Figure 1) Issue Tag of “www.egloos.com”

2.2 끌어오기를 통한 스토리 확장

트랙백 기능은 ‘엮인 글’을 의미한다. 이 기능

은 다른 블로그에 올려진 포스팅을 인용해 자신

의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인용한 곳의 포스팅

에 자기가 쓴 글의 링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다

[30].

트랙백은 상대의 블로그 포스팅에서 어떤 특

정 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거나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 댓글과 링크를

동시에 수행한다. 역방향 링크로 댓글을 상대방

의 글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붙

이는 것이다. 댓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내 블로

그에 쓴 후에 상대방 글의 트랙백 주소를 내 글

에 갖다 붙이면 된다.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차이점은 블로그는 방문

한 독자들과 아주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매우 똑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는 것이

다. 블로그에는 댓글을 다는 곳에 트랙백 기능이

붙어 있어 블로그를 방문자는 쉽게 자신의 감상

과 의견을 적을 수 있고, 방문자 자신이 블로그

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블로그와 간단히 링크

시킬 수도 있다[31].

이처럼 트랙백 기능은 끌어오기를 통해 블로

그 글쓰기에 있어 사용자가 만들어 내는 스토리

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스토리의 확장은 스토리

생성의 개인적 확장이라는 측면과 다른 사용자

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스토리 생성의 상호작용

적 확장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방문한 블로그에서 다른

사용자의 포스팅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단순한

댓글을 넘어서 확장시키고자 할 때 트랙백 기능

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스토리생성의 개인적 확

장이다.

동시에 트랙백 기능을 사용하면 원래 포스팅

에 자신이 쓴 포스팅 링크가 바로 자동적으로

작성되고 원래의 트랙백이 걸린 포스팅을 본 같

은 관심을 지닌 또 다른 사용자들이 트랙백을

따라 자신의 포스팅으로 방문할 기회가 늘어나

게 된다. 즉, 나의 포스팅이 읽힐 기회가 늘어나

는 것이며 나의 포스팅이 엮인글이 되어 블로그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다양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32]. 이는 스토리 생

성의 상호작용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댓글에 보다 책임을 지는 순기능

을 낳기도 한다. 트랙백은 자신의 블로그에 의견

을 올리고 그것을 상대 사이트에 통지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직접 댓글을 다는 것 보다 부적절

한 의견이 비교적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33]. 그러나 이는 트랙백이 스토리 확장의 측면

에서 일부 제한적 요소를 지님을 의미한다. 댓글

은 게시판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실시

간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므로 즉각적으로 의견

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한다. 이에 비해 트랙백은 트랙백을 건 사람

의 블로그를 찾아가 포스팅을 본 후에야 그에

대한 반응을 다시 그 포스팅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이중과정을 거치므로, ‘어떤 사람의

트랙백에 대해 반론의 성격을 가진 트랙백’을 거

는 것이 활발히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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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RSS를 중심으로 한 밀어내기가 스토

리 유닛화를 통해 개인적, 일차적 차원에서 블로

그 스토리를 생성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역할

하였다면, 트랙백이 지닌 끌어오기로서의 스토리

확장가능성은 다른 블로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기반으로 이차적 차원에서 블로그 스토리를

생성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역할 한다는 점에

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결국 끌어오기를 통한

스토리 확장은 개인의 사적 기록을 넘어서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블로그의 역할과 의미를 공고

히 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다.

3. 해석의 기호 작용을 통한

스토리생성 모델

본 장은 퍼스의 해석의 기호작용을 적용해 스

토리 제시, 변형, 순환의 과정에 이르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퍼스는 하나의 기호에서 산출된 고유한 의미

체(significate)를 해석체(interpretant)라고 부르

기를 제안한다[35]. 해석체는 가장 일반적 의미

에서 기호의 번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36].

퍼스는 특유의 삼원론에 따라 기호를 표상체

(representamen), 대상체(object), 해석체로 나눈

다. 기호, 또는 표상체는 누군가에게 어떤 면에

서, 또는 어떤 명목 아래 다른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호가 호소하는 누군가의 정신

속에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 기호, 또는 더 발전

된 기호를 창조한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호를

퍼스는 첫 번째 기호의 해석체라고 부른다. 이

기호는 다른 무엇, 즉 그것의 대상체를 지시한다

[37]. 있는 그대로 기호를 야기한 이것은 대상체

라고 불리며(일상 언어로는 ‘실재적’ 대상), 이

대상체는 기호에 의해서 표상된다. 기호는 그 대

상체와 어떤 상응성이 있다고 규정된다[38].

이러한 삼원론적 기호론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의미를 생성해 낸다. 기호는 대상체를 지시하기

위해 어떤 것(기호의 해석체)을 규정하는 모든

것으로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체(그것의

대상체)를 지시한다. 이렇듯 해석체가 다시 기호

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다. 퍼스는 기호는 이와 같은 해석체의 일련의

연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39].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호의 순환 중에서 특히

해석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퍼스는 다시 해석체

를 정서적 해석체, 에너지적 해석체, 논리적 해

석체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해석체의 해석작용이

지니는 의미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이

제시, 변형, 순환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3.1 정서적 해석작용을 통한 스토리 제시

퍼스에 따르면 지적 개념의 ‘의미’라는 문제는

오직 기호의 해석체들이나 고유한 의미적 효과

들의 연구를 통해서만 해결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체 중 그 첫 번째가 ‘정서적 해석체’(emotio

-nal interpretant)이다. 이는 기호의 첫 번째 고

유한 의미적 효과로 그 기호에 의해서 산출되는

느낌이다. 거의 언제나 기호에는 느낌이 있기 때

문에 우리는 기호의 고유한 효과를 이해한다는

증거로서 그 느낌을 해석한다[40].

이러한 정서적 해석체를 블로그 스토리생성의

차원에서 논의할 때, 이는 밀어내기라는 스토리

유닛화의 과정을 통한 단순 스토리 제시로 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의 유닛화는

블로그 스토리를 생성하는 일차적인 유형이다.

이 때 사용자는 단순히 자신의 지식, 혹은 정서

를 표출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단순히 블로그에 글을 포스팅하고

이를 RSS나 태그 기능을 사용해 내보내는 스토

리 유닛화의 단계에서 사용자는 정서적 해석작

용을 통해 스토리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나 감정

을 소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블로그

스토리생성 3단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스토리

제시의 단계는 젠킨스가 제시한 풀뿌리 미디어

컨버전스의 관점에서 풀뿌리 저널리스트 블로거

들을 탄생시킨다. RSS 리더기는 이미 인터넷상

에 사적 잡지를 만들고 있다[41].

김익현은 Web 2.0의 롱테일 법칙은 블로그에

도 발휘된다고 주장한다. 롱테일 블로그는 롱테

일 법칙과 마찬가지로 하위 80%를 이루는 다수

의 블로거들이 상위 20%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래서 누구보

다도 정통한 분야를 다루는 블로거가 강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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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주제’보다

‘내게 맞는 주제’에 갈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에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거대 미

디어 못지않게 자기 분야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주는 1인 미디어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42]. 이때 블로그 글쓰기를 통한 이

야기 콘텐츠 제공이라는 블로그 스토리생성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될 것이다.

3.2 에너지적 해석작용을 통한 스토리 변형

퍼스는 만약 한 기호가 다른 고유한 의미적

효과를 산출한다면 그것은 정서적 해석체를 수

단으로 해서 효과를 산출할 것이며, 이런 새로운

효과는 언제나 하나의 새로운 노력을 함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 해석

체’(energetic interpretant)다[43].

이러한 에너지적 해석체에 대한 퍼스의 논의

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서적 해

석체를 수단으로 하여 또 다른 해석작용을 일으

키는 기호의 의미화 과정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서적 해석체가 일차적 해석

작용이었다면, 에너지적 해석작용은 이차적 해석

작용이다.

따라서 에너지적 해석체를 블로그 스토리생성

모델 관점에서 논의할 때, 이는 끌어오기라는 스

토리 확장의 과정을 통한 스토리 변형이라는 의

미를 지닌다.

트랙백이 지닌 끌어오기로서 스토리 확장의

스토리생성 유형은 궁극적으로 에너지적 해석작

용을 통한 스토리 변형으로 나타난다. 이 때 스

토리생성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상호작용적 차

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정서적 해석체였던

블로그 포스팅은 에너지적 해석체로서 이차적

스토리 변형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트랙백을 통해 원래 글의 포스팅이었던 원본

에 대한 에너지적 해석작용이 일어난다. 사용자

는 원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상, 느낌을

트랙백 기능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로 엮어와 다

시 포스팅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용자의

포스팅은 원본을 해석한 이차적 해석작용이다.

이러한 트랙백을 통한 상호작용적 의견교류는

결국 블로그 스토리생성을 더욱 활발히 촉진시

키게 된다. 이미 공론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블로

그 공간에서 이러한 에너지적 해석작용은 대안

적인 정보와 논의를 가능케 하고 새로운 채널을

통한 여론을 형성시킨다. 의견이 덧붙여진 블로

그는 트랙백을 통해 능동적 독자의 텍스트와 연

결하고, 그것에 통합시킴으로써 토론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44].

이는 궁극적으로 집단지성의 이념과도 연결된

다. 피에르 레비는 ‘집단지성’을 ‘실현가능한 유

토피아’라고 말한다. 집단지성은 첨단기술이라는

새로운 지형에서 불가피하게 탄생하는 것이 아

니며, 오히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이루기 위해

힘껏 투쟁해야 할 개념이라는 것이다[45]. 레비

는 집단지성은 지식을 습득하는 다양한 방식으

로 새로운 지식문화에 생기를 불어놓는다고 설

명한다. 정보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만 유지되

는 기존의 권력체계가 이러한 지식의 집단교환

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집단지성

의 역동적, 집합적, 이타적인 성격은 전문지식의

전통적인 형식을 파괴한다[46].

에너지적 해석작용은 이러한 지성의 활발한

교환과 교류를 낳는 전제 조건이 될 것이며 이

를 통해 변형되는 블로그 스토리들은 궁극적인

집단지성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상호작용적으로

해석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것이다.

 

3.3 논리적 해석작용을 통한 스토리 순환

퍼스가 제시하는 마지막 해석체는 ‘논리적 해

석체’(logical interpretant)다. 에너지적 해석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효과를 산출하는 해석 작용

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본질이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논리적 해석체는 내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발적 행동들로 우리를 자극하며 우리는 다양

한 상황과 다양한 동기들로 활기를 띤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 추측들로 우리는 채택 가능

한 행동 노선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더구나 동

일한 내적 활동을 통해 경미하게 우리들의 추측

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이한 방식들을 주목하

게 된다. 따라서 논리적 해석체는 반드시 상대적

으로 미래 시제에서 결합된다[47].

논리적 해석체는 앞선 해석작용들에 비해 보

다 철학적이고 본질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개

념이나 명제, 논증, 또는 어떤 일반성을 지니는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해석작용을 일

으킨다는 점에서 최종적 해석 작용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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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퍼스에 따르면 논리적 해석체는 에너지

적 해석체의 효과이며, 에너지적 해석체는 정서

적 해석체의 효과이기도 하다[48].

따라서 블로그 스토리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해석체는 스토리의 순환이라는 블로그

스토리생성 모델의 최종적 단계를 일으킨다. 이

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리 제시와 스

토리 변형의 일, 이차적 단계를 거쳐 스토리가

순환하고 다시 스토리 생성의 단계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아우른다. 즉, 블로그 스토리생성의

모델 자체를 논리적 해석체의 작용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블로그에서 스토리가 제시,

변형, 순환되는 전 과정을 각기 분절하여 송신

자, 메시지, 채널, 수용자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기호과정으로 간주하

고 이들 사이에 전개되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기

호작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논리

적 해석체의 작용으로 읽혀질 수 있다.

(그림 2)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

(Figure 2) Story generation model of blogging

논리적 해석작용은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는

복잡계의 질서를 내포한다[49]. 하나의 블로그는

웹이 만들어 낸 가장 순전한 자기 조직형 공동

체로 대규모의 참여를 수용하고, 개방적이며 경

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블

로그 사용자는 사용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과 분

산된 통제를 통해 하나의 질서를 이룩하였다

[50]. 이는 스토리가 제시, 변형, 순환되는 블로

그 글쓰기에서 스토리 생성 모델에 놓인 논리적

해석작용을 통한 끊임없는 스토리 순환의 과정

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1인 미디어와 공

론장, 집단지성으로서 블로그 공간이 역할과 의

미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라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블로그를 끊임없는 사용자들의 참

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글쓰기가 일어나

는 이야기 콘텐츠 생성의 장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밝히고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로그 스토리생성의 조건을

블로그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아 RSS 기능을 통

한 밀어내기의 스토리 유닛화와 트랙백을 통한

끌어오기의 스토리 확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스토리 생성과 상호작용적 차원

의 스토리 생성이라는 의의를 지녔다.

다음으로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모델을

밝히기 위해 퍼스 기호학의 해석체 개념을 적용

해 블로그 스토리의 제시, 변형, 순환 과정을 설

명하고 각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창출해 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스토리생성이라는 블로그가

지닌 특이성은 1인 미디어, 공론장, 집단지성 등

의 특성을 나타내며 블로그를 유의미한 사건과

논의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역할 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블로그 글쓰기의 스토리생성 과정

을 하나의 통합적인 기호로 전제하고 스토리텔

링의 관점에서 그 스토리생성과 순환의 모델을

살펴보는 선행적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철학적 배경을 지닌 퍼스의

기호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임의적 해석이 있

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례 연구

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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